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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변, 공시지가 불법인상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직권남용 혐의 고발

- 불법지침에 의한 고액 감정평가 공시지가로 온 국민에 세금폭탄 -

일시 2020. 8. 10.(월) 오후 2시, 장소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(기자회견)

  한변은 오늘 10일 부동산 공시지가 평가·공시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들
에게 공시지가 상승률을 지나치게 높이는 등 감정평가공시에 불법부당하게 개입한 
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
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.   

  피고발인 김현미 등은 2018. 12. 3.경 직권을 남용하여 한국감정원 지가공시협의
회 회의 등을 통해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침 등을 제공하는 방법
으로 공시지가를 불법·부당하게 인상하여 국민들을 향해 엄청난 세금폭탄을 터뜨렸
다. 또한 지침을 따르지 않은 감정평가사들에 집중점검을 하기도 하였다.

  공시지가는 재산세,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, 기초연금 등 준조세 
산정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공시지가 산정은 과세와 같다. 세금은 국
민의 재산권 침해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엄격하고 적정하게 부과되어야 한다. 

  그럼에도 피고발인 김현미 등은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를 통해 불법부당하게 공시
지가를 고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수많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주었다. 

  한변은 지난 6일 부동산공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바, 이번에는 구체적
인 불법행위를 자행한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을 고발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
악법과 세금폭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고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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